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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미신고 숙박업소 단속 나선다.
- 불법 의심되는 숙박업소 파악,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운영하는 업소 집중 수사 -

- 코로나 방역 사각지대 없애고, 안전 ‧ 위생서비스 향상 위해 단속 철저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8월부터 관내 미신고 

숙박업소를 파악하고 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하는 업으로「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관할 군수·구청장

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사경은 공유 숙박 플랫폼의 하나인 에어비앤비와 같은 온라인 예약

사이트와 군·구 숙박업 신고현황을 비교분석해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숙박업소를 파악하고, 아파트 전체를 빌려주거나, 숙박업 신고가 불가

능한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여러 채의 객실을 가지고 운영하는 업소들

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미신고 숙박업 단속근거는 「공중위생관리법」이며, 위반 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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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많은 숙박업소

들이 객실예약 제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신고 숙박업

소들은 집합금지 인원 위반과 자가격리자 임시숙소로 이용하는 등 행

정과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미신고 숙박업소의 경우 소방 등 안전 및 위생 관리가 부실해 

안전사고 발생 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 특별사법경찰과로 고발 되어 현재 수사 

중인 미신고 숙박업소 4곳 중 1곳의 경우 한 객실에 외국인 18명을 

투숙시켜 방역수칙 위반도 함께 적발됐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숙박업소 예약 시 신고가 된 업소인

지 시민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숙박업소의 불법 영

업을 근절하는 한편 코로나 방역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과 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